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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산업단지 사실상 허구SMR ‘ ’

지난 월 일 정부는 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여기에 소형모듈원3 15 15 ‘ ’ . SMR(
자로 국가산업단지도 포함되면서 경주 전역에 환영 현수막이 뒤덮이는 꼴불견이 연출됐) 
다 평소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고려해 쏜살같이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던 경주시에서 . 20
일 넘게 불법을 방치하고 오히려 현수막 게시를 독려하는 듯하다 이쯤 되면 정치적 의, . 
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 . SMR 
국가산업단지로 여론을 호도 중이라는 세평을 새겨들어야 한다.

정부는 개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도 함께 발표했다15 ‘ ’ . 반도체 디, 
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대 과제를 국가첨단산업으로 선정했다, , , , 6 . 이 
것이 핵심이다 대 과제와 연계된 후보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지정될 가능성이 높. 6 ‘ ’
다. 은 대 국가첨단산업에 선정되지 않았다SMR 6 .

후보지의 규모만 보더라도 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대전 유성구나노반도체우주항SMR . ( , ,
공 만 평 광주 광산구미래차핵심부품 만 평 달성군미래자동차로봇 만 ) 160 , ( ) 102 , ( , ) 100
평 천안시미래모빌리티반도체 만 평 등 대 국가첨단산업에 비해서 경주시, ( , ) 417 6 (SMR)
는 만 평에 불과하다 또한 46 . 정부는 년까지 대 국가첨단산업에 민간주도로 조 2026 6 550
원 집중 투자 방침을 밝혔다 당연히 은 이러한 집중 투자도 없다. SMR .

후보지는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 < , , , 
등 을 거쳐 최종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다> . 이 과정에서 경주시가 국가산업단지 육SMR 
성전략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탈락할 것이다. 정부는 최종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 
대해 신속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우 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이 가능 하도록 “ 2026
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년 말은 윤석열 정부 종료 시점이다” . 2026 .



과연 국가산업단지는 현실성이 있을까 단도직입으로 불가능하다, SMR ? . 우리나라가 개
발하려는 혁신형 은 현재 설계도조차 없다i-SMR( SMR) . 감포읍에 조성 중인 문무대왕과학 
연구소가 년 준공을 하더라도 이 언제 개발될지 알 수 없고2025 i-SMR , 개발에 성공하더
라도 경제성 및 시장 확보에 회의적인 전문가가 많다. 경제성이 없어서 산업으로 성장가 
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가!

현실이 이러한데도 김석기 의원은 월 의정 보고에서 경주시가 국가산업단지 예정4 “SMR 
지로 선정 됐다면서 개발은 경주시 미래 먹거리 산업 이끌 블루오션 으로 치켜세” “SMR ”
웠다. 분명히 지적하지만 예정지가 아니라 가능성이 매우 낮은 후보지일 뿐이고 미래 ‘ ’ ‘ ’ , 
먹거리 산업을 이끌 블루오션은 더더욱 아니다.

더 나아가 김석기 의원은 이번 국가산단 유치로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“
효과 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억 원 취업 유발효과 명으로 산단 조성 7,300 , 3,410 , 5,399
완료 후 가동 시에는 생산유발효과 조 억 원 취업 유발효과 명 이라고 터6 7,357 , 22,779 ”
무니없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앞뒤 없이 내뱉는 돈타령에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. .

문무대왕면 두산리 어일리 송전리 일대에 추진되는 국가산업단지는 즉각 중단되, , SMR 
어야 한다 억 원을 들여 년까지 기반조성을 해도 국가산업단지는 결국 . 3,966 2030 SMR 
물거품이 되고 문무대왕면 주민은 애물단지와 환경파괴만을 떠안게 될 것이다 끝, .  .


